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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

대전의 벼락은 하늘의 경고이다

『인조실록』인조 11년(1633) 10월 19일의 일이다.

신이 삼가 듣건대, 금년 7월 17일 밤에 벼락이 쳤는데 특히 대전 안이 혹

심하였기 때문에 전하께서 매우 놀라 직언을 구하는 성지를 내리시면서 

‘법궁의 정전은 바로 임금이 정치를 하는 막중한 곳인데 전에 없는 이변

을 갑작스럽게 여기에다 내렸으니, 하늘의 깊은 뜻이 반드시 있을 것이

다.’라고 말씀하셨다 합니다. (중략)

전하께서 반정으로 보위에 오르신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정에서 

들으셨던 모유(謀猷:원대한 꿈)와 경연에서의 강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올렸던 상소 가운데 격언과 지극한 담론으로써 ‘약과 침’이 될 만한 것

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전하께서 매양 듣고 답할 즈음에 

반드시 ‘깊이 생각하겠다.’하셨고, 반드시 ‘가슴에 간직하여 잊지 않겠

다.’하셨는데, 전하께서 과연 그 들었던 바를 깊이 생각하여 마음에 얻은 

바가 있으며, 말씀드렸던 것을 잊지 않고 간직하여 실천하신 바가 있습니

까? 흐르는 물처럼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공이 굴러가듯 이 말을 듣는 

것은 바로 제왕의 아름다운 덕인데, 전하께서는 과연 실지로 이러한 덕이 

있습니까? 전하께서는 본래 천성으로 타고난 훌륭한 자질이 있는데 왕위에 

오르시기 전에 사업에 대해 어떠한 뜻을 가지셨습니까. 도덕과 사업을 반

드시 성현처럼 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하셨을 것입니다. 또 혼조(광해군 

시대)의 어지러운 정국을 만나서 무릇 눈으로 보고 탄식하고 마음에 격분

하여 강개하신 바가 필시 심상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정 이후로 담

당하고 파악하면서 처음부터 지극한 덕과 큰 공을 이루리라 스스로 격려하

지 않으셨습니까. 옛날 사람은 하루를 공부하면 하루만큼 공부의 효과가 

있고 1년을 공부하면 1년만큼 공부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하께

서 10년 중에 성취하신 것과 힘써 얻으신 것을 되돌아볼 때 과연 새로 즉

위하실 때 가졌던 마음과 부합되고 그전에 뜻하셨던 사업을 거의 다 달성

하였다고 여기십니까. 요순의 마음을 본받지 않으면 다 격이 낮은 심법(心

法)이며, 하․은․주 3대의 정치를 본받지 않으면 모두 구차한 정치입니다. 

(중략)

그러나 변괴를 당하여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을 어찌 임금만 가져야 하겠습



니까. 무릇 천둥이 치면 초목과 금수까지도 진동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더

구나 사람은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대체로 천지 사이에 사는 사람이면 누

구나 마음과 일이 있기 때문에 모두 두려워하여 스스로를 닦고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데, 더구나 왕좌에 있으면서 하늘을 대신하여 일을 하는 자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특히 임금은 그 도를 맡아 높은 자리에 있으므로 

반드시 몸소 먼저 수양하고 반성해야 아랫사람들이 누구나 분발하여 진작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만일 분발하여 떨쳐 일어나려고 마음을 갖지 않는다

면 날마다 큰 천둥소리를 듣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략)

1633년(인조 11)에 임금이 정사를 보는 궁궐 대전에 벼락이 치자, 인조가

이러한 기상이변을 당하여 신하들에게 직언(直言)을 구하는 분부를 내렸다.

조선시대에는 가뭄과 홍수, 지진과 이상기후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임금

은 근신하고 반성하는 뜻에서 정전을 피하고, 음식을 줄이며, 죄수를 방면하

고 신하들에게 구언(求言)을 하였다. 이때는 관료들이 아무리 심한 말을 해

도 이를 용납해야 했다.

이 구언교지에 응해서 당시 부호군(副護軍) 장현광(張顯光:1554~1637)이 상

소를 올린 것이 위의 글이다. 장현광은 조선 중기 산림의 대표적 성리학자로

1623년 인조반정 후 김장생(金長生)․박지계(朴知戒)와 함께 여러 번 왕의

극진한 부름을 받았고, 사헌부지평․성균관사업 등에 여러 번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 이후에도 이조참판 등 20여 차례 관직에 임명되었

으나 모두 사퇴하고 학문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는 일생을 학문과 교육에 종

사했고 정치에 뜻을 두지 않았으나, 당대 산림의 한 사람으로 왕과 대신들에

게 도덕정치의 구현을 강조하는 등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학문적

연원은 퇴계 이황에 가까웠으나 이기설(理氣說)에 있어서는 율곡 이이의 학

설을 지지하였다. 유성룡, 정경세 등과 더불어 영남의 수많은 남인 학자들을

길러 냈다.

장현광은 이 상소문에서 “궁궐의 대전에 벼락이 친 것은 하늘이 임금을 사

랑하여 경고를 보인 것”이라고 단정하고, 인조에게 반성하고 수양하는 한편

분발하고 떨쳐 일어나 올바른 정치를 펴도록 건의하였다. 오늘날의 자연과학

적 지식으로 보면 벼락 치는 일이 그다지 두려운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조

선시대만 해도 이러한 기상이변을 하늘과 인간이 소통하는 매개체로 보았다.

따라서 벼락이 치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하늘의 경고로 받아들였다.

인조는 장현광이 올린 상소를 읽고 답변하기를, “상소를 읽고 전후 정성스

러운 경의 뜻을 가상하게 여기었다. 내가 즉위한 이래로 스스로 채찍질해 가



며 무언가 잘 해보려고 하였지만 재주와 학식이 미치지 못하여 일이 마음대

로 되지 않아 밤이 깊도록 잠 못 이룬 채 탄식했을 뿐이다. 경이 말한 교훈

적인 말은 하나도 격언과 지론이 아닌 것이 없으니 감히 자리의 오른편에

두고 아침저녁으로 보면서 반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사실 가뭄과 홍수는 거의 해마다 있는 일이고, 일식과 월식은 주기적인 현

상이며, 그밖에 이상기후, 혜성, 태풍, 화재 등의 재변도 흔히 있는 일이다.

이 허다한 천재지변에 대해서 임금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불합리한 일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임금이 천명을 받은 존재라는 천명

사상에 입각하여 모든 재이(災異)는 임금이 행하는 정치와 행실에 있어서 잘

잘못을 반성하고 옳은 길로 나가도록 하는 하늘의 힐책 또는 경고라고 간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허구성을 잘 알고 있더라도 겉으로는 반성의 모습

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